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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2012~21년) 분석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연간 소득이 1억 원 이상이면 상위 5%, 8천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임. 

○ 둘째, 상위 5% 근로소득 점유율은 2017년 20.3%에서 2019년 19.7%로 감소
하다가 2020년 20.0%, 2021년 20.7%로 증가함. 

○ 셋째,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16.3배에서 2019년 14.6배로 개선되다
가 2020~21년 15.1배로 후퇴. 팔마비율도 2.6배에서 2.3배로 개선되다가 2.4
배로 후퇴함. 

○ 넷째, 세전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2017년 0.463에서 2019년 0.444로 개선되다
가 2020년 0.446, 2021년 0.452로 후퇴. 세후 근로소득도 마찬가지임.

○ 다섯째, 2020~21년에는 코로나19 위기와 낮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사람
이 K-양극화를 우려했음. 이상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함. 통계청 
조사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코로나 위기가 종식된 2022년에는 분배지표가 개선
될 것으로 보임.

근로소득 통합소득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1인당

소득�

경계값

(백만원)� �

상위0.1% 565 549 555 597 675 981 984 1,012 1,099 1,211

상위1% 144 149 150 156 171 165 169 171 176 191

상위5% 93 96 97 98 105 95 97 98 99 105

상위10% 74 76 77 78 82 73 74 75 76 80

상위20% 53 54 55 56 58 50 51 52 53 55

소득�

점유율

(%)� �

상위0.1% 2.3� 2.1� 2.1� 2.2� 2.4 4.3� 4.2� 4.2� 4.5� 4.8

상위1% 7.5� 7.3� 7.2� 7.5� 7.9 � 11.4� � 11.2� � 11.2� � 11.7� 12.1

상위5% 20.3� 20.0� 19.7� 20.0� 20.7 � 25.3� � 25.0� � 24.9� � 25.3� 26.1

상위10% 32.0� 31.6� 31.1� 31.3� 32.1 � 37.2� � 36.8� � 36.6� � 37.0� 37.8

상위20% 49.8� 49.2� 48.5� 48.6� 49.2 � 54.8� � 54.2� � 53.8� � 54.1� 54.7

하위50% 18.7� 19.5� 20.2� 20.1� 19.9 � 15.6� � 16.1� � 16.5� � 16.2� 15.9

분배지표

소득5분위배율 16.3 15.2 14.6 15.1 15.1 25.0 23.9 23.7 25.3 25.7

팔마비율(배) 2.6 2.5 2.3 2.4 2.4 3.8 3.6 3.6 3.7 3.9

지니계수(세전) 0.463� 0.453� 0.444� 0.446� 0.452� 0.520� 0.513� 0.509� 0.514� 0.520�

지니계수(세후) 0.440� 0.429� 0.420� 0.421� 0.424� 0.335� 0.338� 0.346� 0.344� 0.353�

자료� :�국세청,�천분위�소득자료(2012-21년)

주� :� 1)�소득5분위배율� :�상위20%�소득� /�하위20%�소득

� � � � 2)�팔마비율� :�상위10%�소득� /�하위40%�소득

<표>�주요�지표�요약� (2017~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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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 분석(2012~21년)

1. 머리말

○ 분석자료 
- 국세청이 2023년 1월 용혜인 의원실에 제공한 근로소득・종합소득ㆍ통합소득 천분위(백분

위) 자료(2012~21년 귀속분)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통합소득의 정의
- 근로소득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 종합소득은 사업소득(총수입-필요경비)과 근로소득(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2천만 원 이상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 분리과세소득(2천만 원 미만 
이자·배당소득 등)과 퇴직·양도소득 등은 합산하지 않고 제외

-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서 중복을 제거하고 인별 합산

○ 분석대상 
- 근로소득과 통합소득 추이를 비교 분석

2. 신고인원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통합소득 신고인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표 1> 참조) 
- 근로소득은 2020년 1,950만 명에서 2021년 1,996만 명으로 46만 명(2.4%) 증가
- 종합소득은 2020년 785만 명에서 2021년 934만 명으로 149만 명(19.0%) 증가
- 통합소득은 2020년 2,458만 명에서 2021년 2,536만 명으로 78만 명(3.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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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금노동자는 2020년 2,033만 명에서 2021년 2,133만 명
으로 100만 명 증가 

- 임금노동자 대비 근로소득 신고인원 비율은 2020년 95.9%에서 2021년 93.6%로 하락(<표 
2> 참조) 

단위:�만�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근로소득신고(만명,� A) 1,577� 1,636� 1,669� 1,733� 1,774� 1,801� 1,858� 1,917� 1,950� 1,996�

임금노동자수(만명,� B) 1,792 1,837 1,896 1,940 1,967 1,993 2,008 2,044 2,033 2,133

비율(A/B,�%) 88.0� � 89.1� � 88.0� � 89.3� � 90.2� � 90.3� � 92.5� � 93.8� � 95.9� � 93.6�

자료:�국세청,�천분위�소득자료(2012~21년)와�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표� 2>�임금노동자�대비�근로소득�신고인원�추이� (2012~21년)

3. 소득총액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통합소득 모두 매년 꾸준히 소득총액 증가(<표 3> 참조) 
- 근로소득 총액은 2020년 746조 원에서 2021년 803조 원으로 57조 원(7.6%) 증가
- 종합소득 총액은 2020년 249조 원에서 2021년 299조 원으로 50조 원(20.4%) 증가
- 통합소득 총액은 2020년 909조 원에서 2021년 983조 원으로 74조 원(8.2%) 증가

단위:�만�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신고

인원

(만명)�

근로소득� 1,577� 1,636� 1,669� 1,733� 1,774� 1,801� 1,858� 1,917� 1,950� 1,996

종합소득� 435� 456� 505� 548� 587� 639� 691� 747� 785� 934

(중복인원)� 118� 126� 136� 179� 185� 192� 224� 249� 276� 394�

통합소득� 1,894� 1,967� 2,038� 2,103� 2,176� 2,248� 2,325� 2,415� 2,458� 2,536�

증가율

(%)�

근로소득� 3.8� 2.0� 3.9� 2.3� 1.5� 3.2� 3.2� 1.7� 2.4

종합소득� 4.9� 10.7� 8.5� 7.1� 8.8� 8.1� 8.1� 5.1� 19.0

통합소득� 3.9� 3.6� 3.2� 3.5� 3.3� 3.4� 3.9� 1.8� 3.2�

자료:�국세청,�천분위�소득자료(2012~21년)

주:� 1)�근로소득� :�총급여액(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

� � � 2)�종합소득� :�사업소득(총수입-필요경비),� 2천만�원�이상�이자·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등

� � � 3)�통합소득� :�근로소득+종합소득(중복신고자�인별�합산)�

� � � � *�분리과세소득(2천만원�미만�이자·배당소득�등)과�퇴직·양도소득�등은�제외�

<표� 1>�소득�신고인원�추이� (2012~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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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피용자 보수총액은 2020년 935조 원에서 2021년 993조 원으로 
58조 원 증가했고, 임금 총액은 798조 원에서 846조 원으로 48조 원(6.0%) 증가

- 국민계정에서 임금 총액 대비 근로소득 신고총액은 2020년 93.4%에서 2021년 94.9%로 
증가(<표 4> 참조)

단위:�조�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근로소득�신고총액� (A,�조원) 467� 498� 529� 563� 596� 634� 677� 718� 746� 803�

피용자�보수총액� (B,� 조원) 629� 664� 701� 750� 785� 823� 867� 912� 935� 993

임금�및�급여� (C,� 조원) 546� 577� 605� 642� 676� 710� 746� 782� 798� 846

비율� (A/C,�%) 85.5� 86.3� 87.4� 87.7� 88.2� 89.2� 90.7� 91.8� 93.4� 94.9

자료:�국세청,�천분위�소득자료(2012~21년)와�한국은행,�국민계정.

<표� 4>�임금�총액�대비�근로소득�신고총액�추이(2012~21년)

4. 소득 평균값과 중위값

○ 근로소득 평균값은 2020년 3,828만 원에서 2021년 4,024만 원으로 196만 원(5.1%) 증
가. 중위값은 2020년 2,868만 원에서 2021년 2,978만 원으로 110만 원(3.8%) 증가  

- 평균값 대비 중위값 비율은 2015년 70.8%에서 2020년 74.9%로 꾸준히 개선되다가 2021
년에는 74.0%로 후퇴 

○ 통합소득 평균값은 2020년 3,697만 원에서 2021년 3,877만 원으로 180만 원(4.9%) 증
가. 중위값은 2020년 2,544만 원에서 2021년 2,633만 원으로 89만 원(3.5%) 증가 

- 평균값 대비 중위값 비율은 2012년 63.2%에서 2020년 68.8%로 꾸준히 개선되다가 
2021년에는 67.9%로 후퇴(<표 5> 참조) 

단위:�조�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소득

총액

(조원)�

� 근로소득� 467� 498� 529� 563� 596� 634� 677� 718� 746� 803�

� 종합소득� 126� 134� 145� 162� 176� 200� 214� 234� 249� 299�

(중복금액)� 30� 30� 41� 47� 51� 61� 67� 78� 86� 119

�통합소득� 563� 602� 633� 678� 721� 773� 824� 873� 909� 983

증가율

(%)�

� 근로소득� 6.7� 6.2� 6.4� 6.0� 6.3� 6.9� 5.9� 4.0� 7.6�

� 종합소득� 6.6� 7.7� 11.9 8.8� 13.5 6.8� 9.5� 6.3� 20.4

� 통합소득� 7.1� 5.1� 7.1� 6.4� 7.1� 6.6� 6.0� 4.1� 8.2�

자료와�주� :� <표� 1>과�같음.

<표� 3>�소득총액�추이� (2012~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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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계정에서 임금 평균값은 2020년 3,927만 원에서 2021년 3,966만 원으로 39만 원
(1.0%) 증가

- 임금 평균값 대비 근로소득 평균값은 2012~2021년 매년 97~102%로, 사실상 100% 포착
(<표 6> 참조) 

5. 소득 경계값 

○ 근로소득 경계값은 상위 0.1%가 2020년 5억 9,700만 원에서 2021년 6억 7,500만 원으
로 7,800만 원(13.1%) 증가했고, 상위 1%가 1억 5,600만 원에서 1억 7,100만 원으로 

단위:�만�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근로소득�평균값� (A,�만원) 2,960 3,044 3,168 3,245 3,360 3,519 3,647 3,744 3,828 4,024

임금및급여�평균값� (B,�

만원)
3,049 3,142 3,191 3,308 3,435 3,564 3,716 3,825 3,927 3,966

비율(A/B,�%) � 97.1� � 96.9� � 99.3� � 98.1� � 97.8� � 98.7� � 98.1� � 97.9� � 97.5� 101.5

자료:�국세청,�천분위�소득자료(2012~21년)와�한국은행,�국민계정.

주:� 1)� 1인당�근로소득�평균값�=�근로소득�신고총액�÷�근로소득�신고인원

� � � � 2)� 1인당�임금및급여�평균값�=�임금및급여�총액� ÷�임금노동자수

<표� 6>� 임금�및�급여�대비�근로소득�평균값�추이(2012~21년)

단위:�만�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근로

소득

평균값(만원)� 2,960� 3,044� 3,168� 3,245� 3,360� 3,519� 3,647� 3,744� 3,828� 4,024

증가율(%)� 2.9� 4.1� 2.4� 3.5� 4.7� 3.6� 2.7� 2.3� 5.1

중위값(만원)� 2,065� 2,131� 2,255� 2,299� 2,403� 2,544� 2,675� 2,796� 2,868� 2,978

증가율(%)� 　 3.2� 5.8� 1.9� 4.5� 5.9� 5.2� 4.5� 2.6� 3.8

중위값/평균값 69.8� 70.0� 71.2� 70.8� 71.5� 72.3� 73.3� 74.7� 74.9� 74.0

통합

소득

평균값(만원)� 2,971� 3,063� 3,105� 3,223� 3,314� 3,438� 3,545� 3,617� 3,697� 3,877

증가율(%)� 　 3.1� 1.4� 3.8� 2.8� 3.7� 3.1� 2.0� 2.2� 4.9

중위값(만원)� 1,879� 1,963� 2,016� 2,101� 2,185� 2,275� 2,386� 2,482� 2,544� 2,633

증가율(%)� 　 4.5� 2.7� 4.2� 4.0� 4.2� 4.9� 4.0� 2.5� 3.5

중위값/평균값 63.2� 64.1� 64.9� 65.2� 65.9� 66.2� 67.3� 68.6� 68.8� 67.9�

자료와�주� :� <표� 1>과�같음.

<표� 5>� 1인당�소득�평균값과�중위값�추이� (2012~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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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원(9.6%) 증가
- 상위 5%는 9,8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으로 700만 원(7.1%) 증가했고, 상위 10%는 

7,800만 원에서 8,200만 원으로 400만 원(5.1%), 상위 20%는 5,600만 원에서 5,800만 
원으로 200만 원(3.6%) 증가 

○ 통합소득 경계값은 상위 0.1%가 2020년 10억 9,900만 원에서 2021년 12억 1,100만 원
으로 1억 1,200만 원(13.1%) 증가했고, 상위 1%가 1억 7,600만 원에서 1억 9,100만 원
으로 1,500만 원(8.5%) 증가했음 

- 상위 5%는 9,9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으로 600만 원(6.1%) 증가했고, 상위 10%는 
7,6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400만 원(5.3%), 상위 20%는 5,3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200만 원(3.8%) 증가했음 (<표 7> 참조)

6. 소득 점유율

○ 상위 10%의 근로소득 점유율은 2012년 32.8%에서 2019년 31.1%까지 감소하다가 2020
년 31.3%, 2021년 32.1%로 0.2%P, 0.8%P 증가. 하위 50%의 근로소득 점유율은 2012
년 17.0%에서 2019년 20.2%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20년 20.1%, 2021년 19.9%로 
0.1%P, 0.2%P 감소 

- 이러한 변화는 상위 5%의 근로소득 점유율이 2019년 19.7%에서 2020년 20.0%, 2021년 
20.7%로 0.3%P, 0.4%P 증가한 데서 비롯. 상위 6-10%는 근로소득 점유율이 세 해 모두 

단위:�백만�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근로

소득� �

상위0.1% 444� 458� 473� 477� 497� 565� 549� 555� 597� 675�

상위1% 123� � 127� 130� 134� 138� 144� 149� 150� 156� 171�

상위5% 82� � 84� 86� 89� 91� 93� 96� 97� 98� 105�

상위10% 64� � 66� 68� 70� 72� 74� 76� 77� 78� 82�

상위20% 46� � 47� 49� 50� 51� 53� 54� 55� 56� 58�

통합

소득� �

상위0.1% 793� 794� 813� 864� 877� 981� 984� 1,012� � 1,099� � 1,211�

상위1% 141� � 146� 147� 153� 158� 165� 169� 171� 176� 191�

상위5% 85� � 87� 88� 91� 92� 95� 97� 98� 99� 105�

상위10% 65� � 67� 67� 69� 71� 73� 74� 75� 76� 80�

상위20% 45� � 46� 46� 48� 49� 50� 51� 52� 53� 55�

자료와�주� :� <표� 1>과�같음.

<표� 7>�소득�경계값� (2012~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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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로 변함없음(<표 8> 참조) 

○ 상위 10%의 통합소득 점유율은 2017년 37.2%에서 2019년 36.6%로 감소하다가 2020년 
37.0%, 2021년 37.8%로 0.4%P, 0.8%P 증가. 하위 50%의 통합소득 점유율은 2017년 
15.6%에서 2019년 16.5%로 증가하다가 2020년 16.2%, 2021년 15.9%로 0.3%P, 
0.3%P 감소 

- 이러한 변화는 상위 5%의 통합소득 점유율이 2019년 24.9%에서 2020년 25.3%, 2021년 
26.1%로 0.4%P, 0.8%P 증가한 데서 비롯함. 상위 6-10%는 근로소득 점유율이 세 해 모
두 11.7%로 변함없음 (<표 9> 참조)

단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근로

소득� �

상위0.1% 2.1� 2.1� 2.1� 2.0� 2.0� 2.3� 2.1� 2.1� 2.2� 2.4

상위1% 7.3� 7.3� 7.2� 7.2� 7.3� 7.5� 7.3� 7.2� 7.5� 7.9

(2-5%) 13.3� 13.3� 13.1� 13.2� 13.0� 12.8� 12.7� 12.5� 12.5� 12.8

상위5% 20.6� 20.6� 20.4� 20.4� 20.3� 20.3� 20.0� 19.7� 20.0� 20.7

(6-10%) 12.1� 12.1� 11.9� 12.0� 11.9� 11.7� 11.6� 11.4� 11.4� 11.4

상위10% 32.8� 32.7� 32.3� 32.4� 32.1� 32.0� 31.6� 31.1� 31.3� 32.1

상위20% 51.2� 51.1� 50.4� 50.6� 50.2� 49.8� 49.2� 48.5� 48.6� 49.2

하위50% 17.0� 17.1� 17.8� 17.8� 18.3� 18.7� 19.5� 20.2� 20.1� 19.9

자료와�주� :� <표� 1>과�같음.

<표� 8>� 근로소득�점유율�추이� (2012~21년)

단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

소득� �

상위0.1% 4.0� 3.8� 3.9� 4.0� 3.9� 4.3� 4.2� 4.2� 4.5� 4.8

상위1% 10.8� 10.7� 10.8� 11.0� 10.9� 11.4� 11.2� 11.2� 11.7� 12.1

(2-5%) 14.2� 14.2� 14.1� 14.1� 14.0� 13.9� 13.8� 13.7� 13.7� 14.0

상위5% 25.0� 24.9� 24.9� 25.0� 24.9� 25.3� 25.0� 24.9� 25.3� 26.1

(6-10%) 12.3� 12.3� 12.1� 12.1� 12.1� 11.9� 11.8� 11.7� 11.7� 11.7

상위10% 37.3� 37.2� 37.1� 37.1� 36.9� 37.2� 36.8� 36.6� 37.0� 37.8

상위20% 55.4� 55.2� 54.9� 55.0� 54.7� 54.8� 54.2� 53.8� 54.1� 54.7

하위50% 14.8� 14.9� 15.1� 15.2� 15.5� 15.6� 16.1� 16.5� 16.2� 15.9

자료와�주� :� <표� 1>과�같음.

<표� 9>�통합소득�점유율�추이� (2012~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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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위별 평균소득과 인상률

○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꾸준히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
나19 위기로 하위 20% 근로소득 감소

- 2014년과 2016~19년에는 하위 1-5분위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5% 이상으로 고소득층보다 
높았지만, 2021년에는 상위 10분위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7.7%로 두드러짐

- 금액 기준으로는 10분위(상위 10%)의 평균 근로소득이 2020년 1억 2,000만 원에서 
2021년 1억 2,900만 원으로 900만 원 증가. 5분위는 2,6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100만원 증가했지만, 1분위는 300만 원에서 제자리걸음 (<표 10> 참조)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통합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꾸준히 증가했지만, 2020년에는 코로
나19 위기로 하위 30%의 통합소득 감소

단위:�백만�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근로

소득

(백만원)� �

1분위 2� 2� 2� 2� 2� 2� 3� 3� 3� 3�

2분위 6� 6� 7� 7� 8� 8� 9� 10� 9� 10�

3분위 10� 11� 12� 12� 13� 14� 15� 16� 17� 17�

4분위 14� 14� 16� 16� 17� 18� 20� 21� 22� 23�

5분위 18� 19� 20� 20� 22� 23� 24� 25� 26� 27�

6분위 24� 24� 25� 26� 27� 28� 30� 31� 32� 33�

7분위 31� 31� 33� 33� 34� 36� 37� 38� 39� 40�

8분위 40� 41� 42� 43� 45� 46� 47� 48� 49� 51�

9분위 54� 56� 57� 59� 61� 63� 64� 65� 66� 69�

10분위 97� 100� 102� 105� 108� 113� 115� 117� 120� 129�

근로

소득

인상률

(%)� �

1분위 2.5� 8.2� 6.7� 8.0� 5.1� 11.1� 5.5� -0.9� 9.2�

2분위 3.0� 11.0� 5.2� 7.8� 7.4� 8.9� 5.6� -1.3� 5.6�

3분위 3.2� 10.3� 0.7� 7.9� 8.9� 9.0� 6.6� 1.7� 3.7�

4분위 4.0� 9.1� 1.2� 6.3� 7.7� 8.8� 7.5� 3.0� 3.2�

5분위 3.4� 6.6� 1.9� 5.3� 6.5� 5.5� 5.1� 2.7� 3.8�

6분위 3.0� 5.0� 1.8� 4.2� 5.4� 4.4� 3.9� 2.4� 3.8�

7분위 2.9� 4.0� 1.7� 3.3� 4.3� 3.3� 2.8� 2.1� 3.7�

8분위 2.7� 3.3� 2.2� 2.7� 3.7� 2.7� 2.0� 1.9� 3.9�

9분위 2.6� 2.6� 3.0� 2.6� 3.4� 2.3� 1.3� 1.8� 4.2�

10분위 2.7� 2.6� 2.9� 2.7� 4.4� 2.2� 1.1� 2.9� 7.7�

주2� :�음영은�인상률� 5%�이상,�굵은�글씨는�인상률� (-)

<표� 10>� 10분위별�근로소득�평균값과�인상률� (2012~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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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과 2018년에는 하위 1-4분위의 통합소득 증가율이 5% 이상으로 고소득층보다 높
았지만, 2021년에는 상위 10분위의 통합소득 증가율이 7.1%로 두드러짐

- 금액 기준으로는 10분위(상위 10%)의 평균 통합소득이 2020년 1억 3,700만 원에서 
2021년 1억 4,600만 원으로 900만 원 증가. 5분위는 2,3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100만원 증가했지만, 1분위는 200만 원에서 제자리걸음 (<표 11> 참조)

8. 소득 5분위 배율과 팔마비율 

○ 근로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하위 20% 소득)은 2012년 19.4배에서 2019년 14.6
배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2020~21년 15.1배로 증가

- 팔마비율(상위 10% 소득/하위 40% 소득)도 2012년 3.0배에서 2019년 2.3배까지 감소하
다가 2020~21년 2.4배로 증가

단위:�백만�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

소득

(백만원)� �

1분위 2� 2� 2� 2� 2� 2� 2� 2� 2� 2�

2분위 5� 5� 5� 5� 5� 6� 6� 6� 6� 6�

3분위 9� 9� 9� 10� 10� 10� 11� 11� 11� 12�

4분위 12� 13� 13� 14� 15� 15� 17� 17� 18� 18�

5분위 16� 17� 18� 19� 19� 20� 21� 23� 23� 24�

6분위 22� 23� 23� 24� 25� 26� 27� 28� 28� 29�

7분위 29� 30� 30� 31� 32� 33� 34� 35� 36� 37�

8분위 38� 40� 40� 41� 42� 43� 44� 45� 46� 48�

9분위 54� 55� 55� 57� 59� 60� 62� 62� 63� 66�

10분위 111� 114� 115� 120� 122� 128� 131� 132� 137� 146�

통합

소득

인상률

(%)� �

1분위 2.7� -2.4� 3.1� 7.1� 4.3� 7.6� 3.2� -5.2� 4.5�

2분위 2.5� -0.5� 3.8� 6.3� 4.1� 6.4� 1.7� -2.9� 4.4�

3분위 3.3� 2.8� 3.9� 5.6� 4.4� 5.7� 2.1� -1.3� 3.5�

4분위 4.2� 4.8� 4.3� 5.1� 4.7� 7.9� 4.3� 1.2� 2.8�

5분위 4.6� 3.6� 4.4� 4.2� 4.3� 6.0� 5.3� 2.5� 3.1�

6분위 4.1� 1.9� 4.0� 3.6� 3.7� 4.5� 3.6� 2.3� 3.5�

7분위 3.5� 1.6� 3.3� 2.8� 3.0� 3.3� 2.6� 2.1� 3.5�

8분위 3.0� 1.1� 3.2� 2.2� 2.6� 2.6� 1.7� 1.8� 3.5�

9분위 2.8� 0.4� 3.6� 2.2� 2.7� 2.1� 1.0� 1.7� 3.9�

10분위 2.6� 1.1� 4.1� 2.3� 4.5� 2.1� 1.3� 3.4� 7.1�

자료와�주� :� <표� 1>과�같음.

주2� :�음영은�인상률� 5%�이상,�굵은�글씨는�인상률� (-)

<표� 11>� 10분위별�통합소득�평균값과�인상률� (2012~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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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소득 5분위 배율은 2015년 26.1배에서 2019년 23.7배로 감소하다가 2020년 25.3
배, 2021년 25.7배로 증가

- 팔마비율은 2012년 4.0배에서 2019년 3.6배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2020년 3.7배, 2021
년 3.9배로 증가(<표 12> 참조)

9. 지니계수

○ 세전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2012년 0.483에서 2019년 0.444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0년 0.446, 2021년 0.452로 증가 

- 세후 근로소득 지니계수도 2012년 0.467에서 2019년 0.420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0년 0.421, 2021년 0.424로 증가 

- 조세효과는 2012년 0.016에서 2021년 0.027까지 꾸준히 증가

○ 세전 통합소득 지니계수는 2012년 0.528에서 2019년 0.509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0년 0.514, 2021년 0.520로 증가 

- 세후 통합소득 지니계수는 2013년 0.327에서 2021년 0.353까지 꾸준히 증가
- 조세효과는 2013년 0.199에서 2021년 0.167까지 꾸준히 감소

단위:�배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근로

소득

5분위배율� � 19.4� � 19.4� � 18.0� � 17.6 � 16.7� � 16.3� � 15.2� � 14.6� � 15.1� 15.1

팔마비율 3.02� 3.00� 2.80� 2.82� 2.71� 2.62� 2.45� 2.33� 2.36� 2.44

통합

소득

5분위배율� 25.5� 25.5� 26.0� 26.1� 25.1� 25.0� 23.9� 23.7� 25.3� 25.7

팔마비율 4.04� 4.01� 3.94� 3.94� 3.82� 3.82� 3.64� 3.58� 3.72� 3.86

자료� :� <표� 1>과�같음.

주� :� 1)� 5분위배율=상위20%소득/하위20%소득�

2)�팔마비율=상위10%소득/하위40%�소득�

<표� 12>�소득5분위배율과�팔마비율�추이� (2012~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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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배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근로

소득

세전 0.483� 0.482� 0.472� 0.474� 0.467� 0.463� 0.453� 0.444� 0.446� 0.452�

세후 0.467� 0.465� 0.453� 0.453� 0.446� 0.440� 0.429� 0.420� 0.421� 0.424�

조세효과 0.016� 0.017� 0.020� 0.020� 0.021� 0.022� 0.023� 0.024� 0.025� 0.027�

통합

소득

세전 0.528� 0.526� 0.524� 0.524� 0.519� 0.520� 0.513� 0.509� 0.514� 0.520�

세후 0.331� 0.327� 0.327� 0.331� 0.332� 0.335� 0.338� 0.346� 0.344� 0.353�

조세효과 0.197� 0.199� 0.196� 0.193� 0.188� 0.185� 0.175� 0.163� 0.170� 0.167�

자료� :� <표� 1>과�같음.

주� :� 1)�조세효과�=�세전�지니계수� -�세후�지니계수�

<표� 13>�지니계수�추이� (2012~21년)

10. 소득세 
1) 결정세액

○ 소득세 결정세액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증가 
- 근로소득은 2020년 44조 원에서 2021년 53조 원으로 9조원(19.3%) 증가했고, 통합소득

은 71조 원에서 83조 원으로 12조 원(17.4%) 증가 (<표 14> 참조)

 2) 1인당 세금

○ 근로소득에 대한 1인당 세금 평균값은 2020년 227만 원에서 2021년 264만 원으로 37만 
원(16.6%) 증가. 중위값은 19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4만 원(26.5%) 증가  

단위:�조�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결정

세액

(조원)�

근로소득� 20� 22� 25� 28� 31� 35� 38� 41� 44� 53

종합소득� 17� 19� 21� 24� 26� 30� 32� 35� 37� 44

(중복금액)� 4� 5� 5� 6� 6� 8� 8� 10� 11� 14

통합소득� 33� 36� 41� 46� 50� 57� 62� 66� 71� 83

�증가율

(%)�

�근로소득� 　 � 11.6� � 14.0� � 11.2� 9.2� � 12.6� � 10.3� 7.3� 7.5� 19.3

�종합소득� 　 9.7� � 12.1� � 13.3� 8.9� � 15.7� 7.1� 8.8� 7.2� 19.1

�통합소득� 　 � 10.4� � 14.1� � 12.0� 8.9� � 12.9� 8.8� 7.0� 6.8� 17.4

자료와�주� :� <표� 1>과�같음.

<표� 14>�소득세�결정세액� (2012~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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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소득에 대한 1인당 세금 평균값은 2020년 287만 원에서 2021년 327만 원으로 40만 
원(13.8%) 증가. 중위값은 26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4만 원(12.6%) 증가 (<표 15> 참조)

3) 소득세 실효세율

○ 소득세 실효세율은 증가추세(<표 16> 참조)
- 근로소득은 2012년 4.3%에서 2020년 5.9%, 2021년 6.6%로 계속 증가
- 통합소득은 2012년 5.8%에서 2020년 7.8%, 2021년 8.4%로 계속 증가

11. 맺는말 

○ 2021년 근로소득 신고인원은 1,996만 명(전체 노동자 2,133만 명의 93.6%)이고, 신고된 
근로소득 총액은 803조 원(국민계정 임금 총액 846조 원의 94.9%)

- 통합소득(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중복 제외)은 신고인원 2,536만 명, 총액 983조 원

단위:만�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값
(만원) 

근로소득 127 136 152 163 174 193 206 214 227 264

통합소득 173 184 202 220 231 253 266 274 287 327

 증가율
(%) 

근로소득 　 7.6  11.7 7.1 6.7  10.9 6.9 4.0 5.6 16.6

통합소득 　 6.3  10.1 8.5 5.3 9.3 5.2 3.0 4.9 13.8

중위값
(만원) 

근로소득 11 12 8 9 11 14 16 19 19 23

통합소득 17 19 16 19 21 23 24 26 26 30

 증가율
(%) 

근로소득 　 8.8 -31.6 9.3  21.0  23.9  17.9  17.0  -2.4 26.5

통합소득 　  12.9 -15.7  17.1 8.7  10.6 5.1  10.1  -0.5 12.6
자료와 주 : <표 1>과 같음.

<표� 15>� 1인당�세금�평균값과�중위값� (2012~21년)

단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소득세 

실효세율
(%)

근로소득 4.3 4.5 4.8 5.0 5.2 5.5 5.7 5.7 5.9 6.6

통합소득 5.8 6.0 6.5 6.8 7.0 7.3 7.5 7.6 7.8 8.4
자료와 주 : <표 1>과 같음.
      주2 : 실효세율 = 결정세액/근로소득(총급여) 또는 결정세액/통합소득

<표� 16>� 소득세�실효세율� (2012~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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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인당 근로소득 평균값은 4,024만 원이고 중위값은 2,978만 원 
- 근로소득 평균값은 국민계정에서 임금 평균 3,966만 원의 101.5%로, 사실상 100% 포착
- 통합소득 평균값은 3,877만 원이고 중위값은 2,633만 원

○ 연간 소득 1억 원 이상이면 상위 5%, 8천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표 17> 참조)
- (근로소득) 상위 0.1% 6억 7,500만 원, 상위 1% 1억 7,100만 원, 상위 5% 1억 500만 

원, 상위 10% 8,200만 원, 상위 20% 5,800만 원 이상
- (통합소득) 상위 0.1% 12억 1,100만 원, 상위 1% 1억 9,100만 원, 상위 5% 1억 500만 

원, 상위 10% 8,000만 원, 상위 20% 5,500만 원 이상

○ 상위 1% 근로소득 점유율은 2017년 7.5%에서 2019년 7.2%로 감소하다가 2020년 7.5%, 
2021년 7.9로 증가

- 상위 5%는 2019년 19.7%에서 2020년 20.0%, 2021년 20.7%로 증가, 상위 10%는 
31.1%에서 31.3%, 32.1%로 증가. 하위 50%는 20.2%에서 20.1%, 19.9%로 감소

- 2017~19년에 개선되던 근로소득 점유율이 2020년 후퇴한 것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최상위 5%의 소득 점유율이 늘었기 때문

○ 통합소득 점유율도 마찬가지. 상위 1% 통합소득 점유율은 2017년 11.4%에서 2019년 
11.2%로 감소하다가 2020년 11.7%, 2021년 12.1%로 증가

- 상위 5%는 2019년 24.9%에서 2020년 25.3%, 2021년 26.1%로 증가, 상위 10%는 
36.6%에서 37.0%, 37.8%로 증가. 하위 50%는 16.5%에서 16.2%, 15.9%로 감소(<표 
18> 참조)

단위:�백만�원

근로소득 통합소득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1인당

소득�경계값

(백만원)� �

상위0.1% 565 549 555 597 675 981 984 1,012 1,099 1,211

상위1% 144 149 150 156 171 165 169 171 176 191

상위5% 93 96 97 98 105 95 97 98 99 105

상위10% 74 76 77 78 82 73 74 75 76 80

상위20% 53 54 55 56 58 50 51 52 53 55

자료와�주� :� <표� 1>과�같음.

<표� 17>� 1인당�근로소득과�통합소득�경계값�추이(2017~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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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5분위배율은 2017년 16.3배에서 2019년 14.6배로 개선되다가 2020~21년 
15.1배로 후퇴했고, 팔마비율도 2.6배에서 2.3배로 개선되다가 2.4배로 후퇴

- 통합소득 5분위배율은 2017년 25.0배에서 2019년 23.7배로 개선되다가 2020년 25.3배, 
2021년 25.7배로 후퇴했고, 팔마비율도 3.8배에서 3.6배로 개선되다가 3.7배, 3.9배로 후
퇴(<표 18> 참조) 

○ 세전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2017년 0.463에서 2019년 0.444까지 감소했다가 2020년 
0.446, 2021년 0.452로 증가. 세후 근로소득 지니계수도 2017년 0.440에서 2019년 
0.420까지 감소했다가 2020년 0.421, 2021년 0.424로 증가 

- 세전 통합소득 지니계수는 2012년 0.528에서 2019년 0.509까지 감소했다가 2020년 
0.514, 2021년 0.520로 증가. 세후 통합소득 지니계수는 2017년 0.335에서 2021년 
0.353까지 꾸준히 증가(<표 18> 참조)

○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2020~21년에는 코로나19 위기와 낮은 최저
임금 인상으로 많은 사람이 K-양극화를 우려했음.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 분석 결과, 
2018~19년에 개선되던 분배지표가 2020~21년에 일제히 후퇴한 것은 이러한 우려를 뒷
받침함. 통계청 조사결과 등을 감안할 때 코로나 위기가 종식된 2022년에는 분배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보임”.

근로소득 통합소득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소득�점유율

(%)� �

상위0.1% 2.3� 2.1� 2.1� 2.2� 2.4 4.3� 4.2� 4.2� 4.5� 4.8

상위1% 7.5� 7.3� 7.2� 7.5� 7.9 � 11.4� � 11.2� � 11.2� � 11.7� 12.1

상위5% 20.3� 20.0� 19.7� 20.0� 20.7 � 25.3� � 25.0� � 24.9� � 25.3� 26.1

상위10% 32.0� 31.6� 31.1� 31.3� 32.1 � 37.2� � 36.8� � 36.6� � 37.0� 37.8

상위20% 49.8� 49.2� 48.5� 48.6� 49.2 � 54.8� � 54.2� � 53.8� � 54.1� 54.7

하위50% 18.7� 19.5� 20.2� 20.1� 19.9 � 15.6� � 16.1� � 16.5� � 16.2� 15.9

분배지표

소득5분위배율 16.3 15.2 14.6 15.1 15.1 25.0 23.9 23.7 25.3 25.7

팔마비율(배) 2.6 2.5 2.3 2.4 2.4 3.8 3.6 3.6 3.7 3.9

지니계수(세전) 0.463� 0.453� 0.444� 0.446� 0.452� 0.520� 0.513� 0.509� 0.514� 0.520�

지니계수(세후) 0.440� 0.429� 0.420� 0.421� 0.424� 0.335� 0.338� 0.346� 0.344� 0.353�

자료� :�국세청,�천분위�소득자료(2012-21년)

주� :� 1)�소득5분위배율� :�상위20%�소득� /�하위20%�소득

� � � � 2)�팔마비율� :�상위10%�소득� /�하위40%�소득

<표� 18>� 근로소득과�통합소득�점유율과�분배지표�추이� (2017~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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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세청

상위1%�소득점유율 7.5 7.3 7.2 7.5 7.9

소득� 5분위�배율(배) 16.3 15.2 14.6 15.1 15.1

팔마비율(배) 2.6 2.5 2.3 2.4 2.4

지니계수(세전) 0.463� 0.453� 0.444� 0.446� 0.452�

통계청
저임금�근로자�비중(%) 20.5 17.9 21.6 21.2 21.6 19.4

임금불평등(P9010,� 배) 5.63 5.04 5.39 6.25 6.25 5.45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국세청�천분위�소득자료

주� :� 1)�저임금근로자� :�중위임금의� 2/3�미만인�자

� � � � 2)�소득� 5분위배율� :�상위� 20%�소득� /�하위� 20%�소득

� � � � 3)�팔마비율� :�상위� 10%�소득� /�하위� 40%�소득

<표� 19>� 임금�관련�주요�분배지표


